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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7.(수) 09:00 배포 일시 2022. 8. 17.(수) 09:00

담당 부서 국민소통실 책임자 과장 이경환 (044-203-3252)

디지털소통제작과 담당자 사무관 한명일 (044-203-3259)

클래식 영재 4명, 역동적 연주로 새 시대 도약의 힘 전한다
- 청와대, 용산을 배경으로 하는 조성진·임윤찬의 뒤를 잇는 클래식 영재들의 연주 영상

‘새 시대, 새 울림’, 8. 17.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8월 17일(수), 새 시대를 

맞이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자 클래식 영재 4명의 연주 모습을 

담은 영상 ‘새 시대, 새 울림’을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https://www.

youtube.com/user/hipolicy)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홍보 영상은 새로운 한류의 한 축이 된 클래식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조성진·임윤찬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클래식을 이끌어 갈 

클래식 영재 4명의 역동적인 연주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는 영재 박지율, 이미현, 이재리, 이주와 참여

  이번 영상에는 ▲ ‘제33회 세계일보 음악콩쿠르’와 ‘제71회 이화경향

음악콩쿠르’ 중등부 1위인 비올라 연주자 박지율(예원학교 2학년), ▲ ‘제71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와 ‘제5회 동아주니어 음악콩쿠르’ 1위인 바이올린 연주자 

이미현(예원학교 2학년), ▲ ‘2022 이자이 주니어 국제콩쿠르’ 1위인 첼로 

연주자 이재리(예원학교 1학년), ▲ ‘제34회 음악저널콩쿠르’와 ‘제22회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콩쿠르’ 1위인 피아노 연주자 이주와(예원학교 1학년) 등 

주요 음악 경연대회를 석권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클래식 유망주*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 연주자 이름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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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새로운 정치·경제 중심지인 용산 등을 배경으로 환상의 연주 펼쳐

  영상에서는 근현대의 역사를 품은 청와대부터 서울 명소,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인 용산까지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비발디 <사계> 

여름 3악장의 환상적인 연주가 펼쳐진다. 청와대에서의 피아노 연주를 

시작으로 도심 속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고, 철길로 서울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상징적 장소인 용산의 백빈 건널목 앞에서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연주, 전쟁기념관에서의 첼로 연주 등 개인별 연주에 이어 용산 집무실 잔디

광장에서는 다 함께 합주를 선사한다. 연주자 네 명은 조화로운 연주를 통해 

국민이 모두 소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연주자(가나다순) 인터뷰 내용>

- “청와대와 용산 집무실 등 의미 있는 공간에서의 연주였습니다. 미래의 음악도들이 

무대에 자주 설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비올라, 박지율)

- “문화예술공연사업이 많이 확대되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연주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 이미현)

- “대한민국 중심의 용산처럼 세계 클래식의 중심이 되고픈 저희 음악도들에게 많은 

관심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첼로, 이재리)

- “멋진 한여름 밤의 꿈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이 대중적

으로 다가갈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이주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조성진, 임윤찬의 뒤를 이어 클래식 한류를 이끌어갈 

신예들과 함께 용산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다.”라며, 

“모든 국민이 영상을 통해 힘을 얻고 새로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새 시대, 새 울림’ 영상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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